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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농업은 지속되는 고령화와 후계인력 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다. 40세 미만의 경영주 농가는 2000년에는

91,516호로 전체 경영주 농가 중 6.6%였지만, 2022년에는

7,036호로 전체 경영주 농가 중 0.69%로 감소하였다. 반면,

65세 이상의 경영주 농가는 2000년에는 451,758호로 전체

경영주 농가 중 32.65%였지만, 2022년에는 646,175호로 전

체 경영주 농가 중 63.18%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0~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유입 추

세가 지속될 시, 2040년에는 농업 분야의 65세 이상 고령

화율이 76.1%까지 상승하고, 40세 미만 농가는 1.2% 수준

에서 정체될 전망이다.

농업 분야는 세부 유형에 따라 특성이 상이하다. 기계화

율을 살펴보면, 논벼는 기계화율이 평균 99.3%이지만, 양파

와 고추의 경우 각각 66.3%, 48.3%로 기계화율이 낮다(농

1)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경영연구(PJ016714)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촌진흥청, 2021). 농업인력 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논벼는

2015년 약 70만 명에서 2025년 41만 명으로 감소하여, 농

업인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5%에서 32.6%로 감

소할 전망이다. 반면, 채소는 2015년 31만여 명에서 2025년

39만 명으로 증가하여, 농업인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19.9%에서 31.1%로 증가할 전망이다(정진화, 2019). 영

농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승계농은 가족으로부터 자산

및 기반을 승계받지만, 부모님과의 갈등에 어려움을 겪으

며, 창업농은 초기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특성이

있다(마상진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목별, 영농형태별 특성이 반영된 세

부적인 정책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

형별로 정책과 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정착기에 들

어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유형별 정착요인을 분석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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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농업은 고령화와 후계인력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청년농업인의유입과정착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작목별, 영농형태별특성이반영된세부적인
정책과교육이중요하다고판단하여, 유형별로정책과교육에대한인식을분석하고, 정착기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유
형별정착요인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작목및영농형태별로다른영농준비단계를거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
으며, 정책과교육의중요도및만족도에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영, 연계성, 정착, 갈등측면의문제
점과 애로사항이 많을수록 주변과 관련한 신뢰도와 영농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며, 작목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작목에따라, 식량작물은농업외일자리정책및교육등단경기소득안정을위한정책과교육등이,
시설채소는 재배 기술 지원 및 스마트팜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고, 영농형태에 따라, 승계농은 생산 증대를 위한 영농
기술 지원 및 경영 교육 등이, 창업농은 정착금 및 생활비 등 자금 지원과 농업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세부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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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및 방법론
정부와 지자체 교육을 받는 청년농업인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총 220명이다. 설

문 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특성, 작목·영농형태별 영농

실태 및 의향, 정책·교육에 대한 인식, 정착요인 등으로 설

계함.

작목은 식량작물과 시설채소로 분류하였다. 영농형태는

승계농과 창업농으로 분류하여, 승계농은 ‘부모·친인척의

가업을 승계받는 형태로 기반이 존재하는 청년농’으로 정

의하였고, 창업농은 ‘농지, 기계, 시설 등의 기반이 없는 상

태로 처음 시작하는 청년농’으로 정의하였다.

정착단계는 초기와 정착기로 분류하여, 초기는 ‘영농 시

작 후 3년차 이하’로, 정착기는 ‘영농 시작 후 4년차 이상’

으로 정의하였다. 명목형 문항으로 ‘영농 정착 기준’, ‘영농

준비를 위한 준비기간’, ‘현 지역에 정착한 이유’ 등으로 설

정하고, 연속형 문항으로는 ‘영농 정착을 위한 정책별 중요

도 및 만족도’,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별 중요도 및 만족

도’,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신뢰도’, ‘지자체의 농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으로 설정하여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설문결과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27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은 순서화된 종속변

수로 인해 변수의 이산성과 다항선택성이 일반 선형회귀식

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변환 과정을 통

해 회귀방정식에 적합하게 한 계량분석방법이다.

3. 분석결과

3.1 작목·영농형태별 영농준비 실태조사 및 의향

영농준비 실태 및 의향 분석 결과, 작목·영농형태별로 다

소 다른 영농준비 단계를 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영농 정착 시 이용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사업 또는

서비스로, 승계농은 창업농과 달리 영농기술 및 경영 관련

교육과 연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 영농 준비 시 멘토로 승

계농은 가족을, 창업농은 농업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영농 자금 준비 방법으로 식량작물은 시설채소와 달리 정

책자금뿐 아니라 자부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농지 구

입(임차) 방법으로 창업농은 승계농과 달리 친척이나 지인

뿐 아니라 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사람을 통해 구입(임차)하

는 경향이 있다. 조사 대상자가 생각한 영농정착 기준으로

창업농은 승계농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 획득을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3.2 작목별 정책·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작목에 따라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

시하였다.

정책별 중요도에서는 ‘‘농업외일자리지원’, ‘기술경영교육

지원’, ‘고용노동력지원’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책별 만족도에서는 ‘농촌보금자리 등 주거지원’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별 중요도에서는 ‘재배및사육’, ‘농산물가공’, ‘농촌경

관및관광’, ‘스마트팜교육’, ‘자격증교육’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작목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특성

　

작목

전체식량작물 시설채소
빈도(명) 
(비율 %)

빈도(명) 
(비율 %)

영농

형태

승계농 27(29.0) 20(15.7) 47(21.4)
창업농 66(71.0) 107(84.3) 173(78.6)

전체 93(100.0) 127(100.0) 220(100.0)
정착

단계

초기 44(47.3) 78(61.4) 122(55.5)

정착기 49(52.7) 49(38.6) 98(44.5)
전체 93(100.0) 127(100.0) 220(100.0)

<표 2>. 작목별정책·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표본수=220)
정책별중요도

정책 및 교육 작목 N 평균 표준편차 t(p)

농업외일자리지원
식량작물 93 3.73 1.252 1.955

(0.052)*시설채소 127 3.40 1.223

기술경영교육지원
식량작물 93 3.94 0.918 -1.747

(0.082)*시설채소 127 4.14 0.824

고용노동력지원
식량작물 93 4.11 0.938 -1.696

(0.091)*시설채소 127 4.31 0.802
정책별만족도

농촌보금자리등

주거지원

식량작물 93 2.75 1.139 2.366

(0.019)**시설채소 127 2.40 1.049
교육별중요도

재배및사육
식량작물 93 3.97 0.949 -2.373

(0.019)**시설채소 127 4.26 0.866

농산물가공
식량작물 93 3.53 0.855 1.688

(0.093)*시설채소 127 3.32 0.907

농촌경관및관광
식량작물 93 3.24 0.925 2.236

(0.026)**시설채소 127 2.95 0.933

스마트팜교육
식량작물 93 3.33 1.087 -2.229

(0.027)**시설채소 127 3.65 1.026

자격증교육
식량작물 93 3.76 0.982 1.963

(0.051)*시설채소 127 3.50 0.958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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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농형태별 정책·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영농형태에 따라 청년농업인 정책과 교육에 대한 중요도

와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정책별중요도에서는 ‘기본생활비지원’의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책별 만족도에서는 ‘청년농맞춤형농지지원’,

‘융자상환완화’, ‘농촌인프라확충’, ‘영농기반지원’, ‘고용노동

력지원’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별중요도에서는 ‘농기계조작’, ‘자격증교육’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별만족도에서는 ‘재배및사육’

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4 작목별 정착요인 분석

정착기의 청년농업인 98명을 대상으로 ‘주변과 관련한

신뢰도’와, ‘영농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식량작물은 ‘연계성측면’(향토지원 연계, 공동체 인적교

류, 지역사회 참여, 지역농업과 협력체계)에서 문제점과 애

로사항이 많을수록 주변과 관련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경

영측면’(자금, 기술, 경영, 판매), ‘연계성측면’에서 애로사항

과 문제점이 많을수록 영농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시설채소는 ‘정착측면’(농사일의 적응, 농지 구입, 주택

구입, 초기 생활자금)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을수록 ‘지

역의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갈등 완화 및 화합

측면’(두 문화 갈등, 실패 두려움, 홀로서기 두려움)의 문제

점과 애로사항이 많을수록 ‘지역의 농업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며, ‘갈등 완화 및 화합 측면’의 애로

사항과 문제점이 많을수록 영농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첫째, 영농준비 실태 및 의향 분석 결과, 작목 및 영농형

태별로 다소 다른 영농준비 단계를 거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창업농이 승계농에 비해 영농 정착시 금전

적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고, 인적 네트워크와 농업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작목 및 영농형

태에 따라 정책과 교육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 유형은 단경기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소득을 보조해 줄 정책이 필요하며, 시설

채소 유형은 스마트팜 등 시설채소의 기술 고도화로 인해

기술적 지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농은 상

대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정

책과 교육은 전반적으로 창업농보다 승계농에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작목별 정착요인 분석 결과, 경영, 연계성, 정착, 갈

표 2. 영농형태별 정책·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표본수=220)
정책별중요도

정책 및 교육 영농형태 N 평균 표준편차 t(p)

기본생활비지원
승계농 47 4.17 0.963 -1.694

(0.092)*창업농 173 4.40 0.806
정책별만족도

청년농맞춤형

농지지원

승계농 47 2.98 1.343 1.727

(0.086)*창업농 173 2.65 1.114

융자상환완화
승계농 47 2.91 1.231 2.523

(0.012)**창업농 173 2.44 1.122

농촌인프라확충
승계농 47 2.94 1.223 2.312

(0.022)**창업농 173 2.51 1.076

영농기반지원
승계농 47 2.89 1.289 1.806

(0.072)*창업농 173 2.53 1.199

고용노동력지원
승계농 47 2.70 1.196 1.826

(0.069)*창업농 173 2.35 1.155
교육별중요도

농기계조작
승계농 47 4.17 0.868 2.349

(0.02)**창업농 173 3.84 0.838

자격증교육
승계농 47 3.94 0.987 2.591

(0.01)**창업농 173 3.53 0.956
교육별만족도

재배및사육
승계농 47 3.72 0.926 2.683

(0.008)***창업농 173 3.33 0.883
*p<0.1, **p<0.05, ***p<0.01

표 3. 주변과 관련한 신뢰도
식량작물 시설채소

지역의 농업인 지역의 주민 지역의 농업인 지역의 주민

β Wald
유의

확률
β Wald

유의

확률
β Wald

유의

확률
β Wald

유의

확률
연

계

성

-1.39 6.90 0.01 -1.67 8.64 0.00 0.78 2.56 0.11 0.30 0.37 0.55

정

착
0.72 1.90 0.17 0.53 0.94 0.33 -0.72 1.48 0.22 -1.26 3.68 0.06

갈

등
-0.07 0.03 0.87 -0.63 1.85 0.17 -1.70 13.43 0.00 -2.14 18.02 0.00 

카
이
제
곱

677.450*** 171.813** 120.835 136.514

*p<0.10, **p<0.05, ***p<0.01

표 4. 영농에 대한 만족도

식량작물 시설채소

β Wald 유의확률 β Wald 유의확률

경영 -0.870 3.345 0.067 0.373 0.401 0.527

연계

성
-1.659 9.350 0.002 -0.310 0.387 0.534

갈등 -0.414 0.938 0.333 -1.726 12.839 0.000

카이

제곱
98.704 446.589***

*p<0.1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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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측면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을수록 주변과 관련한

신뢰도와 영농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며, 작목별로도 차

이가 있다. 식량작물 유형은 인적교류,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농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연계성 측면과 자금, 기술,

판매 등 경영 측면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채소 유형은 농지 구입, 주택 구입, 초기 생활자금 등

자금 지원 확대와 농사일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내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식량작물은 농업 외 일자리 정책 및 교육

등 단경기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과 교육 등, 시설채소는

재배 기술 지원 및 스마트팜 기술 지원 등, 승계농은 생산

증대를 위한 영농 기술 지원 및 경영 교육 등, 창업농은

정착금 및 생활비 등 자금 지원과 농업 기술 지원 등이 필

요하며, 이외에도 세부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다양한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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